
상고 시대에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천 의식에서 집단으로 춤과 노래를 즐겼다. 부

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등의 제천 의식은 오늘날 정월 대보름, 단오제, 별신굿, 풍

어제, 대동굿, 풍물놀이 등과 유사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고구려는 중국·서역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음악을 수용하였고, 왕산악은 거문고를 제작하여 많은 

악곡을 연주하였다. 백제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와 노래, 춤이 합쳐진 가면극이 발달하였으며, 미마지

는 일본에 기악 탈춤을 전파하였다. 신라에서는 가얏고(가야금)를 중심으로 향토 음악이 발전하였다.

통일 신라에는 삼현삼죽의 악기가 발달하였고, 음악을 관장하는 음성서가 설치되었다. 진감선사

가 당나라에서 범패를 들여와 전파하였으며 향가가 성행하여 처용가, 헌화가 등이 전해진다.

발해는 당나라와 문화 교류를 활발히 하고, 음악 관장 기관인 태상시를 설치하였다. 또 고구려의 

거문고를 계승하여 발해금으로 발전시켰다.

상고 시대

삼국 시대

남북국 시대

여러 부족의 제천 의식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 그려진 거문고

삼현(가야금, 거문고, 비파) 삼죽(대금, 중금, 소금)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

신라 토우 장식 항아리에 그려진 가얏고

범패

상고 시대~남북국 시대 음악 기원전~기원후 918년   시대별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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